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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제1차 ‘뉴스검

색제휴’ 평가 결과를 5월 27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뉴

스검색제휴'를 신청한 540개(네이버 470개, 카카오 224개, 

중복 154개) 매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

버 45개, 카카오 42개 총 70개(중복 17개) 매체가 합격했

다. 비율로는 11.63%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

(60%)’로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를 통과한 매체의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

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 뉴스검색

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뉴스 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향후 보다 엄정한 제재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을 피해가는 신종 

어뷰징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더욱 적

극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진행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

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

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광고주들은 ‘기업 부담만 

가중된 꼴’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홍보담당자는 “기존에 문제가 제

기되었던 매체들은 전혀 퇴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휴매

체 수만 더욱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동안 포털에서 해오

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광고주협회 곽혁 상무는 “현재의 제재 심사규정에서

는 부정행위(어뷰징)를 저지른 매체가 퇴출되기까지 최

소 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또한 충분히 피해나갈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매체 입점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퇴

출 절차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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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1차 평가결과 발표, 
포털 제휴매체 70개 늘어
퇴출은 없고 입점매체 증가에 우려 목소리 높아

검색제휴 2015 2016. 3 2016. 6. 7

네이버 451 529 580

카카오 634 791 866

<표> 포털 검색 제휴 현황


